
THE TOWN NEWS 39May 10, 2021   Vol. 1367세상에 이런 일이

복수심이 낳은 참극

한 여성의 복수심에 한 관계 없는 한 소년이 목

숨을 잃었다.

지난달 25일 인도네시아 자바섬 욕야카르타 반

툴에서 8살 남자 어린이가 아버지가 가져온 음식을 

먹다 사망했다. 부검 결과 소년의 몸에서는 사이안

화칼륨이 검출됐다. 사이안화칼륨은 청산가리라

고 불리는 독극물이다.

독극물은 죽기 직전 소년이 먹은 꼬치 요리에서

도 검출됐다. 해당 요리는 배달원인 소년의 아버지

가 배달을 나갔다가 퇴짜를 맞고 집으로 가져온 음

식이었다. 소년의 아버지는“친구에게 가져다 달라

는 어떤 여자의 부탁을 받고 음식 배달을 나갔다가 

퇴짜를 맞았다. 배달을 받은 집에서는 누가 보낸 음

식인지도 모르는데 받을 수 없다.”며“음식을 집으

로 가져가서 먹든 알아서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.”

고 설명했다.

결국 소년의 아버지는 배달 음식을 집으로 가져

갔고 그 음식은 아내와 아들의 몫이 됐다. 그런데 

음식에는 독극물이 들어있었고, 그 음식을 먹은 아

내는 다행히 회복됐지만 아들은 끝내 목숨을 잃고 

말았다. 

배달원 진술에 따라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

사건 발생 닷새 만에 한 젊은 여성을 용의자로 검거

했다. 조사 결과 체포된 용의자는 전남친이 다른 여

자와 결혼한 것에 앙심을 품고 독이 든 음식을 보

낸 것으로 드러났다. 

배달원은 자신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는 죄책감

에 시달리고 있다. 그는“내가 그 음식을 들고 집으

로 오지만 않았어도 아들은 죽지 않았을 것”이라

면서“그저 배달을 하려 한 것뿐인데 왜 이런 일이 

벌어졌는지 모르겠다.”며 가슴을 쳤다.

임신 사실 몰랐던 여성, 여객기에서 출산

돌아온 무전취식 손님 용서한 식당 주인

한 여성이 임신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비행기에 탑

승했다가 기내에서 출산했다.

2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, 유타주에 사

는 여성 라비니아 문가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위해 

하와이로 향하는 델타항공 비행기에 올랐다. 그런데 

비행기가 이륙한 직후 갑작스러운 복통을 느꼈고, 가

무전취식 후 도망쳤던 손님이 8개월 만에 돌아와 

건넨 편지 한 통에 식당 주인이 눈물을 흘렸다.

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11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

앤디 크리너는 지난달 28일 낯선 손님에게 편지 한 

통을 받았다. 편지에는 과거 자신의 무전취식에 대

한 고백과 함께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.

식사를 마친 손님은“친애하는 크리너 , 작년 9월에 

족들은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. 다행히 기내에

는 캔자스시티의 한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진이 탑승

해 있었다.  

의료진은 승무원들과 출산을 돕기 시작했고, 여성

은 3시간의 진통 끝에 무사히 남자아이를 출산했다. 

산모와 아기는 하와이에 도착한 직후 현지 병원으로 

이송됐다. 신생아는 임신 26~27주 만에 태어난 조산

아였고 곧바로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에 들어

갔다.

이후 알려진 놀라운 사실은 기내에서 출산한 여성

이 자신의 임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었다. 

이 여성뿐만 아니라 현장에 없었던 남자친구 역시 임

신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.

현재 신생아는 현지 병원의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

치료를 이어가고 있다. 출산한 여성의 가족들은 아기

를 유타주의 집으로 데려가는데 필요한 비용을 모금

하기 위한 온라인모금페이지를 개설했다.

여기서 식사를 하고 돈을 내지 않은 채 도망쳤습니다. 

정말 미안합니다. 과거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있어요. 

저는 그때 알코올 중독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

습니다. 이제는 회복했습니다. 이 돈을 받아주세요.”

라고 적힌 편지와 8개월 전 밥값을 남기고 떠났다.

식당 주인인 크리너는“편지를 읽고 아내와 같이 울

었다. 이런 일은 처음”이라고 감격스러워했다. 그는 

“가끔씩 무전취식하고 도망가는 손님이 있다. 하지

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. 그런데 이렇게 진심 어

린 편지와 함께 돌아오다니 정말 멋있다.”면서“손님

의 친절한 편지 한 통으로 자신의 하루가 행복해졌

다.”며 눈물을 글썽였다.

그러면서“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손님들이 있는

데, 나는 결코 화가 난 적이 없었다. 무전취식할 정도

로 배가 고프고 힘든 상황이었을 거란 걸 알았기 때

문”이라고 말했다.

크리너는“당신에게 전혀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. 오

히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”라며 중독 문제를 잘 

극복하고 언젠가 다시 식당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.

▲ 크리너와 그가 받은 편지. 사진=나우뉴스

▲ 비행기 안에서 출산한 여성이 도착지 병원에서 치료에 들어간

아이를 안고 있다. 사진=유튜브(FOX 11 Los Angeles) 캡처

▲ 음식 배달원은 자신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는 죄책감에 

시달리고 있다. 사진=유튜브(Tribunnews.com) 캡처


